
총력투쟁! 단결투쟁! 

단체협약 쟁취하자! 노동조합 입장문 점포통폐합 철회하고 

고용안정 쟁취하자! 

HR 인사이드에 대한 반박 
 

3100 조합원 여러분!! 노조는 언제든 회사와의 단체교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제야 진정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인가!! 

금일 회사가 올린“연말 주요 경영일정에 대한 안내 & 당부사항”을 접하고, 우리 조합원들은 당혹감과 

회사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합병 이후 회사와 노조는 17년도 임금 인상과 통합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고, 

통합노조 출범을 통해 18년 6월부터 교섭을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일관되게‘임금동결’을 주

장하더니,‘점포통폐합’계획을 발표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노조는 단체교섭은 뒷전이고 조합원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점포통폐합 계획을 실시하려는 회사에 대하

여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걱정할 거 없다”는 식으로 노조를 기만하고 조합원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

관하였습니다. 

 

임금동결, 고용불안정 야기하는 점포통폐합이 업계 최고 대우입니까!! 

그래서 노조는 최후 입장을 제시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

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노조는 언제든 회사의 전향적인 교섭 안을 기대하며, 단체교

섭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회장님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250개 점포로 운영해야 한다던 회장님의 말씀은 “다점포 전략

이 아닌 지점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기 위축을 돌파할 수 있다는 180도 다른 전략으로 선회한 이유

는 무엇인가요? 

 

노조는 점포 축소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의 우려

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한다면, 분명히 답하면 됩니다.  

“점포 통폐합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 등 고용상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17년부터 정체된 임금인상을 실시하면 됩니다.  

 

“우리 임직원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하겠다” 회사의 비전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확인해 주면 

됩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임금 동결에, 대책도 없는 점포통폐합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노조의 합법적인 조합 활동과 쟁의행위가 두려운 것입니까!! 

회사가 말하는 “우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위한 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대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원만하게 협상을 이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있다면, 그 책임

을 통감한다면, 노조의 투쟁에 ‘유감’을 표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노조의 요구 안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

히 교섭에 임하면 됩니다.  

 

노조가 준비하는 쟁의행위가 두려운 것인지, 절대 다수의 조합원들이 노조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경영

전략에 차질을 빚을까 염려되는 것인지, “당부사항”까지 전달하며 회사의 ‘주장’만 열거하는 것이 과연 

교섭타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심사 숙고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회사가“헌신적으로 동참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직원들에게 있다면, 점포통

폐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으로 제시하여 ‘고용불안정이 없다’고 단언하면 될 것이고, 임금인상 실시 등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전된 노사관계를 구축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이어질 인사

발령 및 이동”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노조의 투쟁이, 조합원의 분노가 누구를 향할 것인지, 회사가 그 방향을 제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추위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파를 뚫고 버티고 싸울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회사의 술책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승리의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조의 투쟁에 귀를 열고, 회사의 기만에 분노로 화답하

여 주십시오. 승리의 주인공은 조합원 동지들입니다!!  

 

※ 11월 28일(수) 문화제(18시 30분)에 적극적인 참여와 29일, 30일 쟁의찬반투표 실시에 힘을 모아주시

기 바랍니다.  

 

 

2018. 11. 26. 

 

미래에셋대우노동조합 위원장 김 용 일 

 


